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전력 소비감축 위해 “조명 효율화”
IEA, 10% 감축에 CO2 방출도 줄어 … 백열등 CFLs 전환비용 3분의 1

현재의 조명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바꾸기만 해도 전력 사용량을 1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

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국제에너지기구(IEA)의 연구를 인용해 보도했다.

IEA는 조명과 비용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연구 보고서에서 조명을 변환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

방출량은 지금까지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으로 감소된 양보다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국이 건축 관련법

을 개선해 효율적인 조명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.

보고서 작성자인 폴 웨이드 박사는 “조명은 전력 소비량의 19%를 차지하는데 천연가스 생산 총량에 상당하

는 것이며 원자력 발전량보다도 많은 것”이라고 지적하고 “조명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

소는 승용차로 인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70%이고 항공기로 인한 것보다 3배 많은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120여년 전에 발명된 백열전구는 아직도 세계 가구의 절반가량이 사용하고 있지만 효율이 매우 낮아 사용

되는 에너지의 5%만이 빛으로 전환된다.

조명기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광등은 공공․상업건물이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의 43%

를 소모하며 에너지효율은 종류에 따라 15-60%로 달라진다.

그러나 더 효율이 낮은 것은 서구 중산층 가정의 인기를 독점하고 있는 할로겐 전등으로 할로겐은 은은하

고 부드러운 빛을 내지만 생활공간에 쓸데없는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게 만들고 있다.

IEA는 무엇보다도 큰 걱정은 아직까지 아무런 종류의 전등도 갖지 못한 많은 인구이며, 빛을 얻기 위해 값

비싸고 비효율적인 연료를 태우고 있다면서 조명의 질도 낮을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까지 한다

고 지적했다.

IEA는 최근 중국이 고효율 형광등과 안정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했으며, 모든 신축건물에서 시

행된다면 8년마다 싼샤(三峽)댐과 같은 규모의 댐을 새로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

다.

또 백열등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콤팩트 형광등 시스템(CFLs)로 전환하면 비용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

있을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. (서울=연합뉴스) <저작권자(c)연합뉴

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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